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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 건의
- 축산생산자단체장,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 면담 -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11월 19일(금)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

(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하였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단협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이날 면담에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현행 농․축․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류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하였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 → 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생산자단체들은 부실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고,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

(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군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품질과 국산 농축

수산물 이용활성화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소한 당초 국방부

에서 약속한 단계적 농․축․수협 수의계약물량(’22년은 ’21년의 70%)은 지켜줘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사태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결국 금번 대책은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은 요원함을

명심, 식량안보와 장병 건강증진 차원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끝”


